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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안  혜  신†       장  유  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교수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중국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

층 면담을 진행하고, 진술문을 도출한 뒤 유사성 분류 후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그 결과, 도

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은 모두 2차원으로 상담자의 문화적 역할과 역량이 공

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움이 된 요인 9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6개의 군집을 

통해 강점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내담자 지지와 자기 이해 조력을 상담자의 지시적 접근과 

문제해결 역량만큼이나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과 민족적, 언어적으로 일치하는 상담자보다 

전문적인 상담자를 선호하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독특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도움이 된 요인

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전문적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한 상담자 

집단과는 달리 내담자 집단은 유학 생활의 실질적 정보를 얻지 못한 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

식하여 상담자 집단과 내담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 교육에서 다문화 인식의 교육과 문화적으로 적절한 상담 개입전략과 같은 실천적 시

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중국 유학생, 심리상담, 도움이 된 요인,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개념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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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 7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은 경

제적 상승효과와 대학 국제화에 기여한 바 크

지만, 이들의 한국 생활 부적응 문제는 코로

나로 촉발된 대학 내 중국 유학생 혐오 논란

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우려를 낳고 

있다(김해연 외, 2019; 신선희, 유문무, 2014; 

장서흔, 이용진, 2019). 한국 대학생들은 외국

인 중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체적으

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김

종태, 한기덕, 2013), 중국 유학생들은 수업이

나 팀 프로젝트, 교외 활동 등에서 차별을 경

험하고 있다(백근영, 2017; 전재은, 장나영, 

2012). 실제 국내 유학생의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약 40%가 유학 생활에 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기영화, 장지현, 

2019), 이들의 상당수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고, 한국 생

활에 적응하지 못한 중국 유학생이 반한 감정

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김창기, 

이진성, 2014). 이에 따라 유학생의 중도 탈락

율은 2019년 4.7%에서 2021년 6.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대학알리미, 2021), 중국 유

학생의 자해와 자살과 같은 위기 사례도 빈번

히 보고되고 있다(권태희, 정현희, 2020; 정옥

정 외, 2021; 주희연, 2020). 이처럼 중국 유학

생이 대학 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중국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

한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 유학생의 적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

안 중 심리상담은 그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

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논의

되어왔다. 전문가의 정보제공을 일컫는 일반

적인 상담과 달리, 심리상담은 상담자와 내담

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삶 속에서 겪는 과제

를 해결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이다(Corey, 

2017).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유학생의 심리․사

회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ohnson et al., 2018; Smiljanic, 2017). 보다 구체

적으로 Crokett 외(2007)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유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우

울과 불안을 일으키지만, 동료의 지지가 이를 

완화한다는 결과를 통해 가족, 친구 등 사회

적 지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유학생들은 적정

한 수준의 정신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호주의 유학생을 상대로 사

회적 지지의 효과성을 연구한 Han 외(2017)는 

교수와의 안정적 애착이 아시아 유학생의 학

업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면서,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

적 지지와 같은 보호 요인으로 완화할 수 있

음을 강조한 바 있다. Ma(2017)는 미국 내 중

국과 인도의 유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의 역할을 탐색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겪는 우울의 증상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경감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Ye 

(2006)는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만족스러운 사

회적 네트워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Teegen과 Popova 

(2021)는 가족,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부

재를 경험하는 유학생에게 상담 서비스는 필

수적인 자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

로 유학생의 심리적 안녕과 성공적인 적응에

는 심리상담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핵심 요인

이라 하겠다(Kim et al., 2019). 이렇듯 심리상

담은 유학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감이

나 고립감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반감시키

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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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et al., 2017; Johnson et al., 2018; Liao & 

Wei, 2014; Wampold, 2015). 

그러나, 한편에서는 심리상담을 통한 사회

적 지지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

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같이 아시아 유학생이 많은 곳에서 아시아 유

학생은 낯선 교육 시스템과 언어 장벽, 문화

적 차이로 인해 심리상담을 찾게 되지만 상담

자의 반응과 태도 때문에 부정적 경험을 하거

나,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적

절히 다루지 못해 조기 종결로 이어지는 경우

가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g 

& Liamputtong, 2008; Shen, 2016; Zhang & 

Dixon, 2003). 

이처럼 내담자와 상담자가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심리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다른 경험을 하거나 상담 관계

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일반적인 상담보다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미에서 상담 관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담

자의 지시적 접근이 아시아 유학생 내담자에

게는 선호되는 현상이나((Bedi et al., 2012), 일

반적인 상담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

는 것으로 알려진 상담자의 공감 반응이 북한

이탈주민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김윤정, 양은주, 2020)가 이를 잘 뒷

받침한다. 이는 상담자가 다른 문화적 배경의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현재 속해있는 환경을 고루 살필 수 있는 다

문화 상담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가

치관이나 생활양식과 같은 문화적 요인이 상

호 이질적인 상담 관계에서는 상담자가 내담

자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

이다.

실제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

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 다수의 유

학생을 유치한 국가에서 수행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문화적 민

감성을 보이는 상담자를 더 신뢰하였고, 문화

적으로 유능한 상담자와의 상담이 유학생의 

적응에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Jackson et 

al., 2013; Ng, 2006; Smiljanic, 2017). 따라서 유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요구와 동기, 문화수용 

수준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담 서비스의 격

차를 인식하고, 상담자가 유학생을 상담하는 

데 필요한 다문화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Johnson et al., 2018; 

Pendse & Inman, 2017; Shen et al., 2017). 실제

로 높은 수준의 다문화 상담역량은 내담자 또

는 상담자가 다른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을 

가진 상담 관계 내에서 긍정적인 상담 결과

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Bathje et al., 

2022), 대학 상담센터의 흑인 및 원주민, 유색

인종 내담자가 평가한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은 상담자의 신뢰도와 상담 만족도 사이

를 중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nstantine, 

2002). Anderson 외(2019)는 278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을 낮게 인식하는 경우 조기 종료의 위험

이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자의 다문화적 역량에 대한 관심과 상담

자 교육에서 문화적 역량에 대한 훈련 요구 

등 다문화 상담을 위한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Jang et al., 2014; Kim et al., 2019; Reid & 

Dixon, 2012). 

그러나 국내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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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경험과 인식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

금까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담 관계를 다룬 

연구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탈북 배경 청소년 

상담 경험(노은희, 2021),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자들의 문화적 역량 관련 경험(이

현정, 2014), 다문화 상담자가 지각하는 어려

움 및 극복방안(위주원, 최한나, 2015), 초보 

상담자의 중도 입국 청소년 상담 경험(김혜진, 

김현주, 2017) 등 상담자의 인식과 경험을 탐

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 상담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현

장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다문화 상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 개입방안을 도출했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상담자 요인 

외 내담자와 상담자-내담자 간 상호작용을 충

분히 다루지 못해 서비스 수혜자(내담자)들의 

경험을 간과해왔다는 한계를 보인다.

국외에서는 전 세계 유학생 유치를 선도하

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대학의 상담 서비스는 

국내 학생들을 위주로 개발되어 중국 유학생

을 포함한 다양한 유학생들의 정신건강 서비

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

기되었다(Shen et al., 2017; Wu et al., 2015). 지

난 34년간 유학생 관련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출판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한 Pendse와 Inman 

(2017)에 따르면, 유학생 대상 연구주제는 문

화적응, 심리적 건강, 낮은 상담 이용률에 집

중되었고, 상담 경험에 대한 유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실제 상담 

경험에서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는 제한점을 

가진다(Kainth, 2020; Zhang & Dixon, 2001). 이

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Liu 외

(2020)는 미국 내 동아시아 유학생들의 실제 

상담 경험을 탐색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을 사

용하여 이들의 인식을 탐색한 결과, 상담을 

받기로 한 결정에 미친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

향과 문화적 낙인 인식, 상담의 의학적 모델

에 대한 기대, 상담자의 문화적 무능력 인식, 

상담에 대한 긍정적 경험, 상담자 배경에 대

한 기대와 같은 여섯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 유학생의 상담 요구

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관점에 기여했

다는 의의가 있지만, 중국과 한국 유학생이라

는 이질적인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참여자 전

체를 대상으로 주제를 도출했다는 면에서 한

계를 가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을 막고, 대학 생

활 적응을 돕는데 필요한 정서적 지원방안으

로써 심리상담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는 국적별 혹은 문화집단별 내담자들의 심리

상담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은 상담자와 내담

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므로(이장호 외, 1999),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는 것은 

상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유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상담센터는 주로 한

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인과 같은 

유학생의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고홍월, 2017; Nam et al., 2020). 

많은 국내대학이 재정적으로 중국 유학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학산업에 

미치는 중국 유학생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심리지원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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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심리상담 지원

을 위해 내담자의 상담 경험에 주목하고, 이

들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성공

적인 다문화 상담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심리상

담 경험, 구체적으로 심리상담에서 어떤 요인

이 도움 되었고,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이 경험하는 현상의 요인과 구조를 명료

화하는 장점을 가지는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Kane & Trochim, 2007)을 사용하였다. 개

념도 방법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의 

관점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참여자가 직접 분

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연구 대상이 경험한 현상의 영역

과 잠재적인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때

문에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에 대한 중국 유학생의 인식을 

실증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Trochim & McLinden, 2017). 본 연

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 대상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자에게 실제 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은 

강화하고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은 보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유학생들이 실제 상담에서 

경험한 생생하고 독특한 점, 그들만의 느낌과 

견해 등을 발견함으로써 문화적 특성을 고려

한 상담 개입전략 수립과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에 기초자료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상담에서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경험한 도움이 된 요인

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차원과 범주는 

어떠한가? 둘째,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경험한 

심리상담의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

은 요인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모집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 단계별로 예비

면접 및 아이디어 생성 참여자와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참여자로 구분된다. 예비면접

을 위한 참여자의 조건은 한국어로 대면 인터

뷰가 가능하며, 대학 상담센터 등에서 한국인 

상담자와 심리상담을 경험해 본 중국 유학생

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A대학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에 안내문을 게시한 결과, 심리상담을 5회기 

경험한 한국 체류 3년 차의 23세 경영학부 여

학생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생성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 수 상위 5개 대학 중국 유

학생 커뮤니티에 중국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참여 조건은 예비면접 참여자 조

건과 같으며, 추가로 한국어로 일대일 면접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체류 기

간 3년 이상, 상담에서 긍정 경험과 부정 경

험을 모두 탐색하기 위해 최소 2회기 이상 최

대 30회기 이하의 상담 경험을 보유한 유학생

으로 한정하였다. 개념도 방법에서는 참여자

의 수를 크게 제한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최소 8명에서 40명 이하로 두고 있다(Goodyear 

et al., 2005). Kane과 Trochim(2007)도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참여자 수에 대하여 최소 한 명

에서부터 최대 8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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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연령 전공 학년
한국 

체류 기간

상담받은 

회기의 수

참여자1 여 32 금융경제 박사수료 9년 10회기

참여자2 여 27 방송 저널리즘 석사과정 6년 10회기

참여자3 남 29 무역물류 박사졸업예정 5년 2회기

참여자4 여 28 국어국문 박사수료 3년 2회기

참여자5 여 2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과정 4년 8회기

참여자6 남 24 포르투갈어 4(학부) 6년 10회기

참여자7 여 26 국어국문 석사졸업 3년 16회기

참여자8 여 31 사회학 박사수료 6년 4회기

참여자9 여 2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7년 3회기

참여자10 남 25 컴퓨터공학부 4(학부) 3년 25회기

표 1. 아이디어 산출 참여자

나, 일반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를 최소 

1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참

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산출 참여자

를 10명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아이디어 산출 참여자는 여

성 7명, 남성 3명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

령은 28세, 한국 체류 기간은 평균 5.2년이며, 

학부생 2명, 석사과정 및 졸업 3명, 박사과정 

1명, 박사과정 수료 3명, 박사과정 졸업 예정 

1명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디어 생성을 통해 추출된 진술문은 유

사성 분류와 중요도를 평정하게 된다.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에는 아이디어 생성에 참

여한 참여자일수록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다

는 장점이 있다(Kane & Trochim, 2007).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심리상담에 대한 사전지

식이 부족하며(Chen et al., 2020), 중국 유학생

들은 한국어로 작성된 진술문의 미묘한 의미

와 주제에 대한 변별이 힘들고, 연구팀의 심

리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도출한 진술문 간 유

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신뢰도 높

은 평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산

출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 중 한국어 수준이 

높은 참여자 5명에 더해 아이디어 산출 단계

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중국 유학생으로서 

상담심리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 경험이 있는 

상담자 5명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여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과정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이들은 박사과정 

수료 2명, 석사과정 졸업 3명이며, 평균 연령

은 33세, 한국 체류 기간은 평균 9년 6개월이

고, 평균 상담경력은 5년 1개월이었다.

자료분석

개념도 방법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은 참가자의 브



안혜신․장유진 /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 783 -

레인스토밍과 같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특정 

주제 또는 개념에 대해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비구조화된 분류 및 해석이 포함되

는 정성적 방법과 다차원 분석 및 군집분석과 

같은 정량적 방법을 통합하는 혼합 연구 방법

이다(Trochim & McLinden, 2017). 개념도 방법

은 사전참조 자료나 확립된 이론 체계가 부족

한 분야의 연구에서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특정 현상의 영역과 구성 요소, 잠재

적 구조 등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법으로, 여러 이해 관계자들(stakeholders)의 

관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 특히 연구 자료의 구조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

로 기존의 선행연구만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 

가지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

념도 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기존 중국 유학생 대상 심리상담과 

관련한 연구의 초점이 심리적 도움 요구 분석

에 집중되어왔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

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을 구체화하는 최

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 

연구에 적합한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둘째, 개념도 방법은 진술

문과 군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주제에 대한 

판단과 관심, 요구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

는지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차원을 통해 향후 중국 유학생과 

같은 다양한 내담자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 개입전략,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 교

육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였다. 셋째, 개념도는 현 상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한 체계를 제

공하는 데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Kane & 

Trochim, 2007). 참여자들의 중요도 평정을 통

해 어떤 요인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 중 상

담자와 내담자 집단이 각각 중요도를 평정한 

후, 이를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의 인식 차이

를 확인하였다.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심리상담 경

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Trochim과 Mclinden(2017)의 개

념도 작성을 위한 주요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개념도 준비단계’에서는 국내외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중국 유학생의 심리상담에 대

한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초점 질문을 개발

하였다. 초점 질문(안)에 대하여 상담심리 전

공 교수 1인에게 적절성을 검토받은 후 중국 

유학생 1명을 대상으로 예비면접을 실시하여 

되도록 전문용어를 삼가고, 개인의 느낌을 있

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초점 질문을 수

정하였다. 그 결과 ‘상담에서 주로 한 이야기

는 무엇입니까?’, ‘기억에 남는 상담자의 반응

은 어떤 것입니까?’, ‘상담이 본인의 문제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지 않

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최종 초점 질문을 확

정하였다.

둘째,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연구 참

여자들에게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적용하여 아

이디어를 얻은 뒤 수집된 아이디어를 종합하

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진술문을 산출

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생성 참여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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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앞서 언급한 3개의 ‘확정된 초점 질문’

에 대해 50~90분간의 참가자별 대면 면접을 

1회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먼저 연구의 설

명서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개요를 설

명한 후, 비밀 보장과 참여에 대한 보상, 원하

지 않을 시 언제든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공하였고, 참가자 

중 한국어 수준이 낮은 경우는 미리 초점 질

문지를 보내 개별 면담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8번째 참

가자부터 응답 내용이 유사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줄어들고 기존 아이디어를 재확인

하는 자료의 포화상태(saturation)에 이르러 10

번째 참가자에서 면담을 종료하였다(Fusch & 

Ness, 2015).

면담을 완료한 후에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녹음 파일을 전사(transcribe)하여 축어록을 작

성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진술

문 제작 지침에 따라 연구자가 축어록을 한 

줄씩 읽으면서 연구주제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를 중심으로 진술문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은 137개, 도움

이 되지 않은 요인은 75개의 분석 대상 진술

문이 도출되었다. 이후 이 진술문들을 참여자

의 진술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어(keyword)별

로 유목화하고, 두 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있

는 문장은 분리하거나 유사한 문장은 참여자

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통합, 편집

하였다. 이후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이 최초 

축어록과 분석 대상 진술문을 보면서 참여자

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술문

으로 추출하였는지, 진술문의 의미가 불명확

하거나 진술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

지 검토하였다.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된 진

술문은 연구 참여자 중 토픽(Topic) 6급이면서 

한국어 구사가 능숙한 1인에게 해당 진술문이 

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이라는 주제에 타당하다고 보는지, 중국 

유학생이 생각할 수 있을법한 아이디어를 담

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 의견

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움이 된 요인 70개, 도

움이 되지 않은 요인 43개의 진술문으로 정리

하였다. 

셋째, ‘진술문 구조화 단계’에서는 최종 확

정된 진술문에 대하여 의미나 주제가 비슷하

다고 생각하는 진술문끼리 하나의 묶음으로 

표시한 후 묶음의 이름을 명명하는 유사성 분

류와 전체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를 평정하였

다. 참여자 본인의 경험이나 판단에 근거하여 

진술문이 각 요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

적인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다른 진술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음, 5=몹시 중요함)로 표

현하도록 하였다.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

정에는 참여자당 7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다.

넷째, ‘개념도 분석단계’에서는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평정한 진술문 간의 유사성과 중

요도를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

자별 유사성 행렬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를 제작한 

후 개념도 분석의 원자료로 활용하였다(민경

화, 최윤정, 2007). 다음으로, SPSS 29.0을 이용

하여 다차원 분석(MDS)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분석에서는 각각의 진술문이 빈번하게 같은 

묶음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래프상 가까운 위

치에 나타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멀게 

나타난다. 다차원 분석을 통해 산출된 합치도, 

해석 가능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차원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개념도 작성을 위해서 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R-CMap을 사용하였다. R-C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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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념도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R에

서 구현되며(Bar & Mentch, 2017), 개념도의 포

인트 지도, 군집지도 및 군집 평정 지도는 물

론, 평행좌표(parallel coordinates)와 go-zone 그래

프 등을 제공함으로써 SPSS 프로그램보다 개

념도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훨씬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우예영, 2020; McLinden,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ar와 Mentch 

(2017)를 참고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쳐 개념도

를 작성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의 평정 자료를 R에서 불러

올 수 있도록 csv형태의 데이터 파일로 재코딩

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4가지 정보가 요구되

는데, 전체 진술문과 참여자별 유사성 분류 

결과, 평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평가자의 

중요도 평정 결과이다. 둘째, R console에서 

library() 함수를 이용하여 R-CMap메뉴를 불러

온 뒤, 2차원 지도에 대한 신뢰도와 일관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반분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셋째, R의 명령문 줄(command-line)에서 Settings

를 선택하면 개념도를 작성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

는 유클리디안(euclidean) 방법, 군집을 생성하

기 위한 와드(ward) 방법을 선택하였다. 넷째, 

Plot 메뉴에서는 포인트 지도(point map)를 통

해 진술문을 2차원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클러스터 지도(cluster map)와 군집분석에 따른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생성하였다. 이때 평

균 연결법으로도 군집을 생성하여 Ward 방법

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개념도 해석 단계’에서는 개념

도의 각 차원 및 군집에 대한 명명 작업을 실

시하였다. 먼저 포인트 지도의 결과를 통해 

서로 가까운 진술문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차원명을 정하였다. R-CMap에서는 참가

자가 진술문 분류 후 작성한 군집명을 빈도수

에 따라 제공한다. 참가자들이 제시한 군집명

과 최종 결정된 군집 내 진술문의 내용을 검

토하여 가장 적절한 군집명을 선택하였다. 이

렇게 완성된 개념도를 통해 중국 유학생이 인

식하는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

이 되지 않은 요인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go-zone 그래프를 통해서 참

가자 중 상담자와 내담자 두 집단의 중요도 

평정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go-zone 

그래프는 집단과 평정 점수의 조합을 기반

으로 각 진술문의 점수를 표시하는 이변량

(bivariate) 그래프이다(Bar, 2022).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중요도 인식 정도가 높

은 1사분면과 상담자는 그 중요도를 낮게 인

식하지만, 내담자는 높은 중요도로 인식하고 

있는 2사분면의 진술문을 확인하였다.

결  과

심리상담의 도움이 된 요인 및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차원 

본 연구에서는 SPSS 29.0을 활용하여 다차원 

분석(MDS)을 실시한 후 도출된 스트레스 값으

로 그림 1과 같이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

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스트레스 플롯

(stress plot)을 작성하였다. 개념도 연구의 스트

레스 값 평균 범위에 해당하는 .205~.365(Kane 

& Trochim, 2007)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도

움이 된 요인의 2차원 스트레스 값은 .289 

(R2=.760),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스트레스 

값은 .239(R2=.8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개념도 전용 R 소프트웨어인 R-C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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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

요인

차원 수 Stress R2

1 .348 .701

2 .289 .760

3 .286 .763

4 .285 .764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차원 수 Stress R2

1 .306 .810

2 .239 .877

3 .238 .879

4 .238 .879

그림 1. 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스트레스 플롯

은 자동으로 다차원 분석을 실시하여 2차원상

에 진술문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R-CMap에서

의 2차원 스트레스 값은 도움이 된 요인 .288,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244로 나타났다. 진술

문의 양과 참가자의 수가 많을수록, 차원의 

수가 클수록 설명량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값은 감소하게 되지만, 해석 가능성과 효율성

이 낮아지는 것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Kane & 

Trochim, 2007). 개념도 연구에서는 3차원 이상

으로 차원의 수를 정하는 경우 결과물을 이해

하기 어려워 자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2차원 지도를 활용할 것을 권하

고 있다(Kane & Trochim, 2007; Trochim & 

McLinden,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

스 값으로 확인한 합치도와 해석 가능성, 효

율성을 고려하여 차원의 수를 2차원으로 결정

하였다.

이어 2차원상에 진술문이 서로 얼마나 가깝

게 위치하는지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 

지도를 작성하였다. 빈번하게 같은 묶음으로 

분류된 진술문이 2차원 공간에서 더 가깝게 

배치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진술문의 경우 

멀리 떨어져 나타나게 된다. R-CMap의 포인트 

지도는 축을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개념도가 

축 해석이 아닌 관계구조를 해석하는 데 초점

을 맞추기 때문이다(Trochim & McLinden, 2017). 

개념도의 핵심은 거리에 표시된 점 간의 관계

이며, 이런 이유로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하여 

2차원을 구성하더라도 축이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0점을 중심으로 사분면을 나누고, 각 

사분면 내 위치한 진술문의 내용에 따라 차원

을 명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 프롬프트

에서 axis() 함수를 사용하여 축을 설정하였다.

포인트 지도에서 각 사분면 내 위치한 진술

문을 확인한 결과, 중국 유학생들은 심리상담

에서 도움이 된 요인을 ‘상담의 효과’ 차원과 

‘다문화적 상담자’ 차원으로 인식하였으며, 구

체적으로 도움이 된 요인의 1차원(x축)은 ‘변

화 촉진 개입’과 ‘치료적인 상담자’, 2차원(y축)

은 ‘다문화적 상담자 역할’과 ‘다문화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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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상담에서 도움

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한 요인은 ‘유학생을 

위한 상담 인프라 부족’과 ‘상담자 역량의 한

계’ 차원이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1

차원(x축)은 ‘유학생 상담 인프라 부족’ 대 ‘치

료적 역량 부족’, 2차원(y축)은 ‘한국어 소통의 

한계’와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부족’으로 나

타났다.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군집 

군집분석에서는 다차원 분석을 통해 얻은 2

차원 지도상의 진술문들을 거리를 기반으로 

묶음으로 표현한다. 평정 참여자들이 빈번하

게 한 묶음으로 묶은 진술문은 2차원 지도상

에 한 묶음 내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다른 진

술에 비해 더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평정 참여자들이 분류한 군집의 평균으로

부터 점점 낮은 수의 군집까지 범위를 축소해

가며, 군집으로 묶었을 때 진술문의 의미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Ward의 

방법은 진술문의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을 나

누기 때문에 개념도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Kane & Trochim, 2007). 개념도에서 최종 군집 

수를 선택하는 수학적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

으로 진술문들의 거리와 내용의 맥락을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초기 군집 해법을 정하고, 

그런 다음 연속적으로 더 낮은 군집 해법을 

검토하여 군집 간 통합이 실질적으로 합리적

인지 각 해법 수준에서 판단하게 된다(Trochim 

& McLinden, 2017).

이에 따라 Ward 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

하고, 참여자들의 평균 분류 수로부터 도출된 

군집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더 낮은 해법의 덴

드로그램과 비교하였다. 추가로 평균 연결법

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Ward 방

법의 결과와 비교하며 군집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도움이 된 요인은 참여자 평균 

분류 개수(m=9, max=11, min=5)를 고려하여 

Ward 방법으로 9개 군집을 도출하였다. 평균 

연결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한 총 

9개 군집이 도출되었는데, 36번과 37번 2개 진

술문이 별도의 군집으로 묶여, 전체적인 군집

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최종 Ward 방법으로 

도출된 9개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도 참여자들의 평균 

분류 개수(m=7, max=11, min=4)에 기초하여 

Ward 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군집을 확인하였고, 평균 연결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6개 군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연결법에서는 25번과 36번 2개 진술문이 하나

의 군집으로 형성되었다. ‘내담자의 문제에 원

인만 파악할 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

도하지 않았다’는 25번 진술문의 경우 26번 

진술문인 ‘상담자의 개입이 내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진술문과 의

미가 유사하고, 36번 ‘사전고지 없이 상담자가 

개인 신상의 이유로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했

다’는 진술문은 유학생을 상담할 수 있는 상

담자의 부족 등 유학생 상담 기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38번 ‘대기가 많이 밀려 있

어서 문제가 해결된 이후 상담을 받으라고 연

락이 왔다’는 진술문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의 군집도 Ward 방법으로 도출된 6개 군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군집의 명명을 위하여 참여

자들이 작성한 명칭을 기반으로 R-CMap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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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

군집

번호
군집명

진술문 

번호
진술문

1 
내담자 

임파워먼트

1 상담을 통해 내 목표나 방향이 뚜렷해졌다

2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3 사람들이 중국인이라서 싫어할 것 같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4
선생님의 말 때문에 이전까지 문제로 느껴지던 것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5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6 상담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7 상담 시간 동안 자신감이 증가했다

15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었다

16 극단적인 생각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해 주었다

17 상담자의 제안을 듣고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18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2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8
완벽한 영어는 아니더라도 말의 의미를 서로 조율하며 이해해 가는 과

정이 있었다

9
정체성 문제로 중국어로 상담하기가 불편했는데 영어로 상담할 수 있어

서 좋았다

10 유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상담해주었다

11 유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었다

12 외국에서 와서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상담 시간을 의지할 수 있었다

13 유학 생활의 문제에 대해 유학생의 관점에서 대책을 제시해주었다

14 유학생의 상황적 맥락과 내담자만의 표현의 의미를 이해해 주었다

3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

20 내담자가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다

21 따뜻한 상담자

22 상담자의 높은 연륜과 경험

23 높은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

24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세가 있는 상담자

25 유학생 상담 경험이 많은 상담자

26 부드러운 말투와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가진 상담자

표 2.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군집별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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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자-

내담자의

우호적

협력관계

27 상담자와의 안정된 상담 관계

28 타인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상담자에게는 할 수 있었다

29 상담자는 믿을 수 있고 고민을 말해도 괜찮다고 느껴졌다

30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놓을 수 있게 해 주었다

31 편안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었다

32 경청과 지지,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었다

47
상담자가 나의 경험을 질문이나 확인을 통해 명료화하고 조율해가며 이

해하려고 했다

48 상담자가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49 상담자가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해주었다

50 눈을 마주치면서 잘 들어주고 나를 배려하면서 말했다

51 진짜 도와주려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5 
상담자의 

공감과 수용 

33 상담자는 반응적이고 공감적이다

34 말없이 경청해준다

35
나의 상처를 깊이있게 공감해 주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었다

36 진정성 있는 상담자의 말로 위로를 느꼈다

37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다

38 상담에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39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과 표정, 따뜻한 눈빛

6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40 이중언어 또는 중국어 능력

41 내담자 문화에 대한 높은 지식

42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이해력

43 힌-중 간 문화차이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

44 중국의 문화나 사회상황에 대한 인식

45 중국인이 한국어 할 때의 특징과 같은 경험적 지식

46 나의 문제에 대해 한국 학생의 문제와 똑같이 대하는 태도

7 

상담자의

문제해결

역량

52 나의 문제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했다

53 내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제안을 해주고, 이끌어 주었다

54 나의 성향이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55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56
나의 고민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 

주었다

57 내 문제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표 2.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군집별 진술문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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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기이해 

조력

58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것을 도와주었다

59
상처입은 과거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

지 돌아보게 해주었다

60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었다

61 나 자신을 알게 도와주었다

62 나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원인을 알게 되었다

63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알게 해 주었다

64 현재 내 상태를 깨닫고, 이해하게 도와주었다

9 

변화를

촉진시키는

개입

65 상담자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고 안전감을 주었다

66 조언을 얻는 것이 아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67 질문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68 내 생각이 극단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69 부끄럽게 생각했던 과거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70 나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군집

번호
군집명

진술문 

번호
진술문

1
공감과

수용의 부족 

1 상담자가 다그치듯이 물어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2 상담자가 내 이야기에 무반응이었다

3 상담자가 하품하거나 지루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4 내가 울고 있을 때 시간이 되자 갑자기 끝내버려서 당황스러웠다

5
내가 힘든 얘기할 때마다 들어 줄 수는 있지만 해결은 스스로 하라고 

강조해서 짜증이 났다

6 상담자가 내 감정을 공감하지 못했다

2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 부족

9 공감되지 않는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16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상담자의 의견을 강요했다

12 질문에 대해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설명식의 답변만 늘어놓았다

13 상담자의 질문을 강요했다

7 상담자의 피드백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웠다

8 다루기 원했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10 진정성 있는 공감 없이 전문지식을 남발하였다

11 시간때우기 식의 상담이 되었다

14 상담의 방법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달랐다

15 상담자의 말하는 방식이 나와 맞지 않았다

표 2.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군집별 진술문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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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부족

17 유학 생활의 실질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다

18 나의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19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느꼈다

20 내가 중국 학생이라 차별, 혹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1 상담자가 나의 성장환경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22 내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23
적응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상

담에서 다루지 않았다

24 상담 시간에 단순히 위로만 해주었다

4

유학생 상담 

기반 및 

역량 부족

25
내담자의 문제에 원인만 파악할 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36 사전고지 없이 상담자가 개인 신상의 이유로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했다

37 상담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38
대기가 많이 밀려있어서 문제가 해결된 이후 상담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26 상담자의 개입이 내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27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묻지 않았다

28 힘든 점을 계속 말하게 할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개입이 없었다

5

상담자의 

낮은 

전문성

29 끝날 시간이 되자 상담자가 나를 사무적으로 대했다

30 상담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 상담자의 전문성이 없다고 느꼈다

31 대화에 깊이가 없고 피상적이었다

32
상담자만이 줄 수 있는 통찰을 기대했지만,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었다

33 내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34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35 질문에 대답을 했음에도 계속 상담자가 원하는 질문을 했다

6
한국어

소통의 한계

39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40
한국어로 내 입장에 대한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상담자가 알아듣

지 못했다

41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42 생각하는 대로 표현할 수 없어 답답했다

43 모국어가 아니어서 심층적인 문제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표 2.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군집별 진술문                   (계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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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의 개념도

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명칭과 각 군

집에 속한 진술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연

구자와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이 합의를 통

하여 결정한 최종 군집 명칭에 따른 진술문 

목록은 표 2와 같다.

명명한 군집 지도에 2차원 축을 결합한 후, 

결정한 군집명이 각 차원의 명칭과 부합하는

지 확인하였다. 1차원(x축)은 상담의 효과 차

원으로, ‘변화 촉진 개입’ 차원에는 ‘내담자 

임파워먼트’와 ‘변화를 촉진시키는 개입’, ‘자

기 이해 조력’ 군집이 가깝게 배치되었다. ‘치

료적인 상담자’ 차원에는 ‘상담자의 인간적 특

성’과 ‘상담자의 공감과 수용’, ‘상담자-내담자

의 우호적 협력관계’ 군집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자의 개

입과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배치된 군집명과 차원명이 적

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원(y축) 상단에는 

‘상담자의 문제해결 역량’ 군집이, 하단에는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군집이 배치되어 다문화적 상담

을 위한 ‘상담자 역할’과 ‘상담자 역량’에 대

한 차원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의 최종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역시 최종 군집명이 

차원의 명칭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

명된 군집 지도에 2차원 축을 설정하였다. 도

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차원은 유학생을 위한 

상담 인프라와 상담자 역량 차원으로 1차원(x

축)은 ‘유학생 상담 인프라 부족’ 대 ‘치료적 

역량 부족’ 차원이다. 유학생 상담 기반 및 역

량 부족 군집은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군

집 중 가장 큰 형태로 이는 유학생 상담을 위

한 ‘자원의 부족’과 ‘상담역량의 부족’, 두 종

류의 진술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군집이 크게 형성되었다. 반면 ‘치료적 역량’ 

부족의 차원에서는 ‘공감과 수용의 부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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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개념도

담자의 낮은 전문성’,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 부족’ 군집이 가깝게 배치되어 해당 차

원명과 군집명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원(y축)은 ‘한국어 소통의 한계’와 ‘문화적 

역량 부족’ 차원으로, 상단에는 언어와 소통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한국어 소통의 한계’ 군집

이, 2차원 하단에는 유학 생활의 실질적인 정

보제공 부족부터 문화적 차이 인식에 대한 진

술문까지 포함된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부족’ 

군집이 비교적 넓게 위치하였다. 중국 유학생

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요

인의 최종 개념도는 그림 3과 같다.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중요도

유사성 분류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국 유학

생이 인식하는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

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에 대한 진술문을 5

점 Likert 척도로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도움이 

된 요인의 진술문별 평정 점수 평균과 표준편

차는 아래 표 4와 같다.

도움이 된 요인에서 진술문 중요도 평정 점

수의 최고점은 4.8점, 최저점은 3.0점이었다. 

중요도의 평균은 4.2점, 평균 이상 진술문의 

개수는 42개로 다수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평

정 결과를 나타냈다. 평균 이상 진술문 중에

서도 4.5점 이상 높은 중요도로 평정된 진술

문들을 살펴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으며, 상담자의 깊이 있는 공감을 통해 안

정된 상담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이제까지와

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에 대

한 원인을 알게 된 것을 가장 크게 도움이 되

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평균

점 이하로 평정된 진술문 중 ‘중국어로 상담

하기가 불편했다’는 진술문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이 반영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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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

편차

1 상담을 통해 내 목표나 방향이 뚜렷해졌다 4.20 0.63

2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4.70 0.48

3 사람들이 중국인이라서 싫어할 것 같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3.60 0.84

4
선생님의 말 때문에 이전까지 문제로 느껴지던 것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4.30 0.48

5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4.40 0.84

6 상담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4.60 0.52

7 상담 시간 동안 자신감이 증가했다 4.50 0.53

15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었다 4.10 0.74

16 극단적인 생각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해 주었다 4.80 0.42

17 상담자의 제안을 듣고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4.00 0.67

18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3.90 0.88

19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4.40 0.70

8
완벽한 영어는 아니더라도 말의 의미를 서로 조율하며 이해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
3.70 0.82

9
정체성 문제로 중국어로 상담하기가 불편했는데 영어로 상담할 수 있어서 좋

았다
3.00 0.67

10 유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었다 4.00 0.47

11 유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4.00 0.47

12 외국에서 와서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의지할 장소가 되어주었다 4.30 0.48

13 유학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유학생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었다 4.30 0.48

14 유학생의 상황적 맥락과 내담자만의 표현의 의미를 이해해 주었다 4.10 0.32

20 내담자가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다 3.90 0.88

21 따뜻한 상담자 3.60 0.97

22 상담자의 높은 연륜과 경험 3.50 0.71

23 높은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 3.90 0.74

24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세가 있는 상담자 3.70 0.67

25 유학생 상담 경험이 많은 상담자 3.90 0.88

26 부드러운 말투와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가진 상담자 3.90 0.99

표 4.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의 중요도 평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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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

편차

27 상담자와의 안정된 상담관계 4.80 0.42

28 타인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상담자에게는 할 수 있었다 4.40 0.97

29 상담자는 믿을 수 있고 고민을 말해도 괜찮다고 느껴졌다 4.50 0.85

30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놓을 수 있게 해 주었다 4.70 0.48

31 편안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었다 4.10 0.99

32 경청과 지지,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었다 4.20 0.42

47
상담자가 나의 경험을 질문이나 확인을 통해 명료화하고 조율해가며 이해하

려고 했다
4.00 0.67

48 상담자가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4.30 0.82

49 상담자가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해주었다 4.20 0.79

50 눈을 마주치면서 잘 들어주고 나를 배려하면서 말했다 4.00 0.67

51 진짜 도와주려는 진심을 느낄수 있었다 4.50 0.53

33 상담자는 반응적이고 공감적이다 4.40 0.52

34 말없이 경청해준다 3.80 0.79

35
나의 상처를 깊이있게 공감해 주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나눌수 있게 해 주

었다
4.70 0.48

36 진정성 있는 상담자의 말로 위로를 느꼈다 4.30 0.82

37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다 4.00 0.67

38 상담에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3.90 0.57

39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과 표정, 따뜻한 눈빛 4.10 0.74

40 이중언어가 가능하거나 중국어가 가능한 상담 4.20 0.63

41 상담자가 나의 문화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4.10 0.88

42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이해해주었다 3.90 0.57

43 힌-중 간 문화차이에 대해 수용하고 이해해주었다 4.40 0.52

44 중국의 문화나 사회상황을 알고 있었다 4.00 0.82

45 중국인이 한국어 할 때의 특징을 알고 있었다 3.60 0.70

46 나의 문제에 대해 한국 학생의 문제와 똑같이 대해주었다 3.60 1.07

52 나의 문제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했다 4.30 0.67

53 내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제안을 해주고, 이끌어 주었다 4.40 0.70

표 4.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의 중요도 평정 결과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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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

편차

54 나의 성향이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4.20 0.63

55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4.30 0.67

56
나의 고민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

었다
4.30 0.67

57 내 문제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4.50 0.71

58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것을 도와주었다 4.20 0.42

59
상처입은 과거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돌

아보게 해 주었다
4.30 0.48

60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었다 4.50 0.53

61 나 자신을 알게 도와주었다 4.70 0.48

62 나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원인을 알게 되었다 4.80 0.42

63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알게 해 주었다 4.60 0.52

64 현재 내 상태를 깨닫고, 이해하게 도와주었다 4.60 0.52

65 상담자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고 안전감을 주었다 4.60 0.52

66 조언을 얻는 것이 아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4.20 0.42

67 질문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4.30 0.48

68 내 생각이 극단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4.20 0.42

69 부끄럽게 생각했던 과거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4.70 0.48

70 나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4.30 0.82

표 4.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의 중요도 평정 결과                                        (계속 2)

술문을 고려할 때 다수 의견이 아니어서 낮은 

중요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상담자의 높

은 연륜과 경험’의 경우 상담자 요인 중 유학

생 상담 경험이나 부드러운 말투, 신뢰감 있

는 이미지와 같은 진술문을 더 중요하다고 인

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문 대비 상대적으

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진술문

별 평정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에 대한 진술문의 중

요도 평정 점수를 확인한 결과 평균은 4.01점

으로 최고점은 4.64점, 최저점은 3.18점으로 나

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평균을 초

과하는 중요도를 나타낸 진술문은 총 21개였

다.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진술문 중에서

도 4.45점 이상 높은 중요도로 평정된 진술문

들을 확인한 결과, 상담자가 유학생이 처한 

상황이나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

하지 못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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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자가 다그치듯이 물어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4.18 0.75

2 상담자가 내 이야기에 무반응이었다 4.18 0.75

3 상담자가 하품하거나 지루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4.09 1.14

4 내가 울고 있을 때 시간이 되자 갑자기 끝내버려서 당황스러웠다 4.09 1.14

5
내가 힘든 얘기할 때마다 들어 줄 수는 있지만 해결은 스스로 하라고 강조

해서 짜증이 났다
3.91 0.54

6 상담자가 내 감정을 공감하지 못했다 3.82 0.87

9 공감되지 않는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3.64 0.81

16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상담자의 의견을 강요했다 3.82 0.6

12 질문에 대해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설명식의 답변만 늘어놓았다 3.91 0.54

13 상담자의 질문을 강요했다 3.73 0.47

7 상담자의 피드백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웠다 3.73 0.47

8 다루기 원했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4.18 0.87

10 진정성 있는 공감 없이 전문지식을 남발하였다 3.82 0.4

11 시간때우기 식의 상담이 되었다 4.36 0.5

14 상담의 방법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달랐다 3.18 0.4

15 상담자의 말하는 방식이 나와 맞지 않았다 3.27 0.47

17 유학 생활의 실질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다 3.82 0.6

18 나의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3.82 0.4

19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느꼈다 4.45 0.69

20 내가 중국 학생이라 차별, 혹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4.45 0.69

21 상담자가 나의 성장환경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4.45 0.69

22 내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3.91 0.3

23
적응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상담에

서 다루지 않았다
3.73 0.65

24 상담 시간에 단순히 위로만 해주었다 3.82 0.6

25
내담자의 문제에 원인만 파악할 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3.73 0.47

36 사전고지 없이 상담자가 개인 신상의 이유로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했다 4 0.77

37 상담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3.73 0.65

표 5.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중요도 평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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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기가 많이 밀려있어서 문제가 해결된 이후 상담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3.55 0.52

26 상담자의 개입이 내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3.82 0.98

27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묻지 않았다 4.18 0.98

28 힘든 점을 계속 말하게 할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개입이 없었다 3.91 0.83

29 끝날 시간이 되자 상담자가 나를 사무적으로 대했다 3.73 1.27

30 상담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 상담자의 전문성이 없다고 느꼈다 4.09 0.94

31 대화의 깊이가 없고 피상적이었다 4.27 0.79

32 상담자만이 줄 수 있는 통찰을 기대했지만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었다 4.09 0.54

33 내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4.27 0.79

34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4.64 0.67

35 질문에 대답을 했음에도 계속 상담자가 원하는 질문을 했다 3.64 0.5

39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4.36 0.67

40
한국어로 내 입장에 대한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상담자가 알아듣지 

못했다
4.45 0.52

41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4.27 0.47

42 생각하는 대로 표현할 수 없어 답답했다 4.64 0.5

43 모국어가 아니어서 심층적인 문제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4.64 0.5

표 5.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중요도 평정 결과                                   (계속)

하는 것으로 느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가 능

숙하지 못해 생각하는 대로 또는 감정적인 표

현을 마음껏 하지 못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

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평균점 이하로 평정된 진술문은 22개

로, 평균 이하 진술문 중에서도 3.6점 이하 낮

은 중요도 점수를 기록한 진술문을 살펴본 결

과, 상담에서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했거

나 상담을 적시에 받지 못한 경우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

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상담자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 인식했지만, 이보다는 유학생이 처한 상황

이나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경우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o-zone 그래프를 활용하여 중요

도를 평정한 중국 유학생 중 상담자와 내담자 

집단 간 도움이 된 요인의 중요도 평정 결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go-zone 그래프는 진술문

의 평정 점수 평균값을 중심으로 4개의 구역

으로 나눈 다음, 사분면의 해석을 통해 각 영

역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게 된다. 상단의 오

른쪽 1사분면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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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의 go-zone 그래프

도 인식 정도가 높은 영역(go-zone)이며, 상단 

왼쪽 2사분면은 내담자는 높게 인식하지만 

상담자는 낮게 인식하는 영역으로 내담자와 

상담자가 중요도 인식 차를 나타내는 영역

(meaningful zone)이다(이미지, 김동일, 2019). 도

움이 된 요인의 총 70개 진술문에 대한 상담

자와 내담자 집단 간 중요도 인식을 비교한 

go-zone 그래프는 그림 4와 같다. 

도움이 된 요인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집단 

모두가 높은 중요도를 인식한 군집은 ‘내담자 

임파워먼트 군집’이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

로 수용 받는 경험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변

화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와 같이 상

담자의 수용과 지지를 통해 변화된 결과를 가

져온 것이 가장 도움이 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통찰을 통해 변

화를 유도하는 개입’ 군집도 3개 진술문이 포

함되어 두 집단 모두에게 높은 중요도를 나타

냈다. 내담자들이 높은 중요도를 인식한 군집

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유학 생활의 문제에 

대해 유학생의 관점에서 대책을 제시해주었다

든지, 타인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상담자에게

는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역시 go-zone 그래프 

내 각 영역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

림 5),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

는 영역에서는 ‘한국어 소통의 한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이 한국

어 말하기에 한계가 있거나 상담자가 알아듣

지 못하는 경우, 대화로 이루어지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이 점을 가장 도움

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더불어 상담자

가 지루해하거나 시간이 되었다고 갑자기 끝

내버리는 등 ‘공감과 수용의 부족’ 군집도 도

움이 되지 않는 중요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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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go-zone 그래프

다. 또한 상담자의 낮은 문화적 역량과 전문

성도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

을 볼 때, 상담자 역량을 심리상담의 도움 여

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내담자들은 도움

이 되지 않은 요인 중에서도 유학 생활의 실

질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점을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

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

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유학생 10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진술문

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유사성 분류 및 중

요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분류 결과를 바탕으

로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

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모두 

2차원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된 요인 9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은 6개 군집을 확인하

였다. 다음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을 기존 연

구의 맥락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 유학생과 같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 개

입전략과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

도움이 된 요인은 상담자 효과와 다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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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차원으로 구분되며, 상담자 효과 차원

에서는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상담자의 

조력을 의미하는 내담자 임파워먼트, 변화를 

촉진시키는 개입, 자기이해조력의 3개 군집과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특성을 나타내

는 상담자의 공감과 수용,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 상담자-내담자의 우호적 협력관계의 3개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적 상담자 

차원 역시 3개 군집으로, 상담자의 문제해결 

역량과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문화적 특수성

을 고려한 상담 군집을 확인하였다.

각 군집에서 도출된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문제해결 

역량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과 같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상담자가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도움을 주는 것과 상

담자-내담자 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질 때, 

상담자가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배우고자 한 것을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김윤정, 

양은주, 2020; 김현주, 2016)에서 다양한 문화

적 배경의 내담자들이 실천적 대처전략과 정

보를 얻은 것을 치료적 요인으로 인식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상담자

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배

우고자 하는 태도를 포함하는 상담자의 문화

적 역량에 대해 상담자를 신뢰하게 하는 중요

한 도움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 내담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문화적 규

범과 신념, 태도 및 가치를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한 선행연구(Shen 

et al., 2017; Wang & Kim, 2010)의 주장과 일

맥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상담 과정에

서 상담자의 역할이 전통적인‘개인 내적’ 접근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Speight & Vera, 2004; Vera & Speight, 2003), 상

담자의 문제해결 역량 및 문화적 특수성을 고

려한 상담 군집은 상담자의 문화차이 극복 노

력과 함께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제공 혹

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자세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학생이 지시적인 상담 

접근을 선호하고, 직접적인 정보제공과 같은 

지시적 상담 스타일을 채택한 상담자에 대해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Bedi, et al., 

2012; Mori, 2000; Pendse & Inman, 2017; 

Willis-O’Connor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내

담자 임파워먼트와 같이 자기 이해를 돕고, 

자원과 강점을 바탕으로 역량을 계발하고 강

화하는 것 또한 문제해결 역량만큼이나 중요

하게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담자의 

개입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자각함으로써 스스로 변화의 기반을 만들게 

된 것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와 문제의 원

인을 알게 된 것을 도움이 된 요인으로 인식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국 내담자를 위해 문화

적으로 적절한 개입 방식(Li & Wong, 2021)과 

상담에서 내담자의 현재 상태와 핵심 문제를 

명료화하는 개입이 필요함(김은아 외, 2018)을 

시사한다. 

한편, 상담자-내담자의 우호적 협력관계 

군집에서는 상담자와의 안정된 상담 관계를 

가장 도움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작업동맹

(working alliance)은 상담자와 내담자 협력의 정

도와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강한 작업

동맹 정도는 긍정적인 상담 성과를 강력하게 

예측한다(나현미, 정남운, 2016; 유성경 외,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캐나다 내 중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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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의 치료적 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되는 요인을 확인한 Willis-O’Connor 

외(2016)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자기 공개, 비 

위계적 관계 구축과 같은 편안함(casualness)이 

치료적 관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선생님이 우리 

학교 안에서 겪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공유”

하거나, “심각한 이야기에 깔깔거리며 웃고”, 

“상담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나 친구처럼 스스럼없는 관계, 맥

락에 맞지 않는 상담자의 반응을 도움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

가를 선호하고 신뢰하는 중국의 문화적 가치

(Kim et al., 2001)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 유학

생이 전문가로서 상담자에게 가지는 문화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의 성과 

또한 낮게 지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을 촉진

하는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 중 하나인 상담자

의 따뜻한 태도, 진솔성, 인간적 관심 등을 상

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미국 내 아시아 유학생들이 미국인 

상담자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치료적 요인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Liu et al., 2020). 해당 연구에서는 이

러한 결과에 대해 따뜻함과 진정성은 개인주

의 기반의 서구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것으로, 

정서적 표현에 대한 자제를 우선하는 아시아 

문화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비교적 낮은 가치

로 인식될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을 촉진하는 상담자의 인

간적 특성 중 하나인 상담자의 따뜻한 태도, 

진솔성, 인간적 관심 등을 도움이 된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은 상담이

라는 맥락에서 따뜻함과 진정성을 중요한 가

치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상반된 환경에서 나

타난 중국 유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또한 2차원의 유학

생 상담을 위한 상담 인프라 부족과 상담자 

역량의 한계로 구분되었다. 유학생 상담 인프

라 부족에는 유학생 상담을 위한 자원과 상담

역량의 부족을 의미하는 유학생 상담 기반 및 

역량 부족 군집과 상담자의 치료적 역량 부족

을 나타내는 상담자의 낮은 전문성, 공감과 

수용의 부족,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 부족 군

집을 확인하였다. 상담자 역량의 한계에서는 

언어와 소통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한국어 소

통의 한계와 유학 생활의 실질적 정보 부족이

나 문화적 차이의 인식을 의미하는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부족 군집이 확인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에서 나타난 ‘한국어 

소통의 한계’와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부족’ 

군집은 모두 상담자와 내담자 간 문화적 차이

를 반영한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유학생 대상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영어 숙련도로 인

해 더 많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Li 

et al., 2017; Prieto-Welch, 2016), 모국어가 아

닌 제2언어를 사용할 경우 자신의 감정을 충

분히 표현하지 못해 심리상담의 만족도가 낮

거나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

다(Moissac, 2020; Wang et al., 2021). 마찬가지

로 유학 생활의 실질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다

거나, 내가 중국 학생이라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은 한국 사회에서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인식과 유학생이 직면하

는 어려움을 상담에 반영하지 못해 문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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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인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담에서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전략으로는 언어 및 민족적으로 일치하

는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Shen et al., 2017; 

Wang & Kim, 2010). 같은 문화적 배경의 상담

자에게 내담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상담자-내담자 간 라포(rapport) 형성도 용이해 

질 수 있다. 실제로 언어적, 민족적 배경의 일

치는 내담자가 상담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데 핵심적 요인이 된다. 실제 경험적 

연구(Liu et al., 2020; Shen et al., 2017)에서도 

내담자들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삶의 

경험을 가진 상담자를 선호했으며, 이들이 가

능한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아시아계 미국인 내

담자와 상담자의 인종 및 언어 일치는 상담에

서 더 나은 성과와 더 낮은 조기 종결율을 예

측했다는 연구결과(Presley & Day, 2018)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이고 경험 많

은 상담자라면 인종과 언어의 불일치에서 오

는 한계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상담에서는 상

담자가 내담자의 배경을 파악하여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배

경을 알아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

다. 한 참가자는 “한국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어떠한 가정이 없어 

중국에서 온 선생님보다 압박을 덜 느꼈기 때

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유학생 상담자

가 통찰과 같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한 참가자는 “중국 사람이면 어디 지

역에서 왔는지, 상담자의 경력 같은 배경에 

대해 생각이 많아진다”며 한국인 상담자를 선

호하였다. 또한 유학생 상담에 전문적이고 문

제를 꺼내놓을 수 있을 만한 상담자의 외현적 

특성과 자질을 언급하였다. “부드럽고 믿음직

한 이미지”를 과반의 참가자가 언급하였고, 복

수의 참가자가 “차분하고 인내심 많은 성격”,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스타일”,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세”를 제시하였다. 이는 상담자의 

따뜻함, 품성, 호감도, 신뢰성과 같은 인간적 

특성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 유

학생은 자신과 사회적 관계가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전문적인 한국 상담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족적, 언어

적 상담자-내담자의 일치가 긍정적 상담 결과

를 나타낸다는 다수 연구(Kainth, 2020; Li et 

al., 2016; Pendse & Inman, 2017; Shen et al., 

2017)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상담에서 언어 및 

민족적 일치가 모든 경우에 효과적인 것은 아

닐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화적으로 일

부 중국인은 심리상담을 비효율적이고 비실용

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거나, 체면을 세우기 위

해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

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Chen 

et al., 2020). 일부 학자들은 중국 사회가 심리

교육의 보급이 미흡하여 정신건강 문해력이 

낮고, 자격을 갖춘 상담자의 수가 매우 적어

서 전문적인 심리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분

석하였다(Gong & Furnham, 2014; Xiang et al., 

2018). 이런 이유로 중국 유학생들은 비밀 유

지 문제나 중국 내 상담실무자들의 전문 교육

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국 기반 

상담 서비스 보다 미국이나 영국 기반 상담 

서비스를 더 전문적으로 평가하며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Liu et al., 2020; 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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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관점이라 

하겠다.

심리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의 중요도 

go-zone 그래프를 통해 중국 유학생 중 상담

자 집단과 내담자 집단 간 도움이 된 요인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높은 중

요도를 나타낸 영역에는 내담자 임파워먼트 

군집 내 진술문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러나 

상담자 집단과는 달리 내담자 집단은 ‘유학 

생활의 문제에 대해 유학생의 관점에서 대책

을 제시해주었다’와 같이 문화적 특수성을 고

려한 상담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도움이 되

지 않은 요인 중에서도 내담자 집단이 높은 

중요도로 인식한 영역에는 ‘유학 생활의 실질

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다’는 진술이 포함되었

다. 이는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상담자의 전

문적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내담자는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인

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천적 정보제공이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

한 상담자의 역할 확장은 다양한 소수집단 내

담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 공통적인 요

인이다(김윤정, 양은주, 2020; 김현주, 2016; 

Kainth, 2020).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내담자들은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과 같은 실천적 접근을 

요구한다. 그러나 상담자들은 상담실 내 상담

의 촉진적 의사소통 기술과 동맹에 중점을 두

고 내담자 문제에 접근하는 전통적 상담방식

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안혜신, 장

유진, 2021). 다수의 국내 연구들(김현아, 이자

영, 2013; 김혜영, 심혜원, 2014; 이소연 외, 

2018; 최가희, 2018)은 상담자들이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상담자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나 상담 외적인 일로 간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다문화 상담역량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MCC)의 중

요성을 강조해왔다(Ratts et al., 2016; Sue et al., 

1992). 다문화 상담역량은 상담 내 문화적 이

슈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와 가치, 즉 다문화 

지향과 같은 상담자 인식에서 다문화 지식, 

다문화 기술 및 개입(다문화적 상담 접근)이 

순서대로 개발된다는 가정에 근거하며, 이러

한 발달 순서는 다문화 상담역량이 상담자의 

가치, 신념 및 편견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

다는 믿음에 기초한다(Ratts et al., 2016; Sue et 

al., 1992). 이에 개인의 가치, 가정 및 편견과 

같은 상담자의 인식은 다문화 상담역량 향

상을 위한 토대가 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Collins & Arthur, 2010; Sue et 

al., 1992). 

국내에서도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상담역량

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역량으

로 알려졌다(박선미 외, 2012; 백근영, 2017). 

그러나 아직 한국 내 다문화 상담역량의 전반

적 논의들은 다문화 상담역량의 핵심 기반인 

다문화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 인식, 

지식, 기술의 세 가지 이론적 개념을 소개하

는데 그치고 있어, 상담자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를 대상으

로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위해, 상담자 교육

에서 다문화 인식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

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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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를 위한 상담 개입

전략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했듯이 상담자

는 중국 유학생을 포함하여 빠르게 다양화되

고 있는 내담자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문화

적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의 접근방식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Sue와 Sue(2016)는 

모든 내담자에게 같은 상담의 접근방식을 시

도하는 것은, 인간 삶에 끼치는 문화적 영향

을 무시하는 억압적인 방식이며, 상담자가 상

담에서 존재하는 지배적인 문화와 규범(예, 백

인-유럽과 미국 중심)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는 유학생이 인식하는 상담의 효과

를 위해 상담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상담의 접근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를 나타

낸다(Pendse & Inman, 2017).

문화적으로 적절한 상담이란 내담자의 문화

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상담 과정 내 목표

와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접근이 필요하

다. 다양한 상담의 접근방식이 서구를 중심으

로 개발되었고 문화적 차이가 상담 과정에 미

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

의 내담자에게 유용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적절

한 접근방식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i와 Wong(2021)은 중국 

내담자를 위해 강점 기반 접근(strength-centered 

therapy, ST)을 제안하였다. 강점 기반 접근은 

중국의 토착 철학에서 제시하는 덕성(virtue)과 

긍정 심리학에 기반한 치료적 접근방식으로 

중국 문화권의 내담자에게 적합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Wong, 2006b). 중국의 철학적 기반

인 유교, 불교, 도교의 덕성(virtue)은 강점 기

반 접근에서 활용하는 개인의 강점과 연결되

며, ‘해야 할 일’과 같은 저차원의 목표보다는 

‘되고 싶은 자기’와 같은 고차원의 목표를 강

조하는 성격적인 강점 육성에 초점을 둔다

(Wong, 2006b). 또한 강점 기반 접근은 중국 

내담자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춰 유연한 적용

이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 내담자들은 개인적 

성장을 중요시하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

는데 관심이 있다(Li & Wong, 2021). 본 연구

의 참여자들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

을 두고, 문제에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방식

의 상담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적 요인을 상담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강점 기반 접근은 상담의 다른 접근

방식(예, 인지행동치료)에 비해 더 쉽게 수용

될 수 있다(Li & Wong, 2021). 따라서 문화적

으로 적절한 서비스 및 접근방식의 부족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상담의 높은 조기 종결률을 고려할 때(Edge & 

Lemetyinen, 2019; Kilmer et al., 2019), 강점 중

심의 접근은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수용력을 

향상시키고, 인간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긍정적 과정(positive processes)이 될 수 있

으며(장유진, 2016), 이는 중국 내담자를 대상

으로 한 상담 관계에 적합한 문화적으로 유능

한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

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재한 중국 유학생의 심리상담에 대한 고유한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

서 내담자들은 직접적인 정보제공과 같은 지

시적인 상담 접근을 선호하였으나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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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접적인 도움만큼이나 자원과 강점을 

바탕으로 역량을 계발하고 자기 이해를 조력

하는 상담자의 개입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중국 유학생들의 인식을 볼 때

(Duan et al., 2022; Liu et al., 2020), 이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유연한 상담의 접근방식

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상담

에서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종과 언어가 일치하는 상담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이고 경

험 많은 상담자가 인종과 언어의 일치보다 선

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 유학생들이 비밀 유지 문제나 중

국 내 상담실무자들의 전문 교육이 부족하다

는 문제의식으로 모국의 상담 서비스보다 한

국의 상담 서비스를 더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의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을 인식할 때 

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으로, 다문화 역량이 

부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으로 인식한 

것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과 문화적으로 적절한 상담 개입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상담자가 한-중 간 문화차이에 대해 이해해 

주거나, 한국 학생과 똑같이 대하는 것, 구체

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 등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내담자의 구체

적인 요구를 통해 체계적인 다문화 상담역량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상담 역

량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문화 인식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다

문화 상담 역량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

육 실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담에서 도움이 된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 집단 

간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상담자의 전문적 역량을 중요하

게 인식하지만, 내담자는 상담자의 다문화적 

역량을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상담자와 내

담자 집단 간 인식 차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실용적 정보제공과 같은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내담자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최근 심리상담의 법제화 논의가 한창인데, 

법제화를 통해 공통된 심리상담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다문화 상담 과정을 편입하고, 관

련 기관에 실습을 의무화한다면 실무 중심의 

다문화 상담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상담

자 특성에 대한 선호, 전문성에 대한 높은 기

대를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부드럽고 믿음직

한 이미지, 차분하고 인내심 많은 성격 등 외

현적 특성과 자질을 언급하였고, 개인적 성장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통찰을 기대하

였다. 이들이 말하는 외현적 특성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한 상담의 접근방식을 개발한다면 효과적

일 수 있다. 또한 유학생 대상 상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들의 국적별로 상담의 성과를 이끄는 요인과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 분석이 더 전문화 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의 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여, 

대상별 문화적으로 적절한 상담의 구조와 내

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는 개념도의 축(axis)를 활용하여 군

집의 의미를 논의하였으나, 당초 개념도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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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간 관계구조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

록 개발되었다(Trochim & McLinden, 2017). 개

념도의 주요한 특징은 지도 내 표시된 점 간

의 관계를 표시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추후 

개념도 연구에서는 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다면, 진술문 간 관계

를 더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념

도 방법은 인식의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밀한 개

개인의 경험이 간과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

다. 따라서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현상학적 방법이나 참여자별 경험의 

다양한 맥락과 구체적 내용을 생생하게 담아

낼 수 있는 내러티브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본 연구주제를 탐색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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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helpful and unhelpful factors in psychological counseling as perceived by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nts’ statements were extracted and similarities were classified using Concept Mapping. 

The factors were organized into two dimensions, with a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identified as a 

common element influencing both helpful and unhelpful percep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helpful 

factors were grouped into nine clusters, while unhelpful factors fell into six. It was found that client 

support and assistance in self-understanding, leveraging the client’s strengths and resources, were as highly 

valued as the counselor’s directive approach. Upon comparing the perceived importance of each factor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clients highlighted the scarcity of practical information as the most 

significant concern. Based on the findings, in-depth discussions of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ing the need 

for culturally appropriate counseling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made.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psychological counseling, helpful and unhelpful factors, concept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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